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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알루미늄 표면에 산/알칼리 에칭법을 이용하여 복합구조를 형성시키고 소수성 물질을 코팅한 후 접촉각과 구름각
을 측정하여 초발수 특성을 확인하였다. 표면의 복합구조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관찰되었고 표면의 구조 및 
잔류물에 따른 초발수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는 향후 다양한 기능성 코팅 소재 분야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에어컨 열교환기용 냉각핀은 냉매에 의해 낮은 온도로 유지되며, 표면이 외부와 열교환을 행하여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냉각핀 표면에 공기 중의 수분이 응축되면 인접한 냉각핀 사이에 응축된 물에 의한 브릿징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브릿징 현상은 냉각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냉각핀 표면에 친수처
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친수처리 된 표면은 항상 물이 응축되어 있어 표면특성 및 냉각효율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세균과 박테리아 및 곰팡이 등이 서식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각효율을 높이고 표면
에 응축되는 물이 쉽게 흘러내려 항상 건조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는 초발수 표면(superhydrophobic surfaces)을 연구하고
자 한다. 

2. 본론  

Al1100 소재에 산/알칼리 에칭을 통해 표면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소수성 물질코팅을 통해 초발수 특성을 부여하였다. 형성
된 표면구조는FE-SEM을 통해 관찰하였으며, 접촉각(Contact Angle)과 미끄럼각(Sliding Angle) 측정을 통해 초발수 특성을 
확인하였다. 

3. 결론 

기본적으로 소재 표면의 발수성은 표면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표면의 미세 구조를 마이크로와 나노 수준의 복합적
인 구조로 제어하면 물에 대한 표면 접촉각이 150°이상 되고 미끄럼각이 10도 보다 작으며 쉽게 물이 굴러 떨어져 자기 
세정효과가 있는 초발수 표면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림1 (a)는 염산에칭 후 Al1100 소재의 표면을 관찰한 그림으로 마이크
로 와 나노구조 뿐 아니라 미세한 입자까지 존재하는 표면이다. 높은 비표면적으로 소수성 물질 코팅 후에 150도 이상의 
접촉각과 5도 미만의 구름각을 나타내며, 이는 tape peel test를 통해 미세입자들을 제거 한 후에도 발수상태가 유지된다. 
그림1 (b)는 브러싱 후 열수처리한 소재의 표면이고 그림1 (c)는 열수처리만으로 나노크기의 침상구조를 형성시킨 표면사
진이다. 소수성 물질 코팅 후 초기에는 그림1 (a)와 유사한 접촉각과 구름각을 나타내지만 상대적으로 비표면적이 크지 않
기 때문에 장시간 발수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소수성 물질의 코팅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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